
화쟁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우선화쟁에대한흔한착시현상두가지만언급하

고시작하자. 흔히‘화쟁’이라는논리적혹은사상적

태도는원효로부터비롯되었다고간주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화쟁’혹은‘회통’이라는 접근 방식

자체는 그 원형적인 입장을 붓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동아시아불교는물론불교전통전

반에존재한다. 

동아시아 불교 특유의 전통적 입장 중의 하나로

‘교판’이있는데, ‘교판’은기본적으로회통적인입

장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그자체로써회통혹은화

쟁의 과정을 담고 있다. 때문에 화쟁이라는 사고방

식자체가원효에게서시작된것은아니다. 다만화

쟁의방법론적과정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이불교의한특질이라는점을강조한것에

원효사상의한특징이있는것은부정할수없다.

화쟁에 대한 두 번째 착시현상은, 화쟁을 화해와

통합(통일) 혹은 종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이해하는점이다. 이른바화해의사상, 통일의사상

이라고하는형태로화쟁이받아들여지는현상이다.

물론화쟁을목적론적으로이해한다면그런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효의

경우에 있어서, 화쟁은 이견을 회통시키는 논리적

과정으로 포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쟁 그 자체

를목적으로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 

원효는화쟁이라는논리적과정을통해서, 경전에

제시되어있는‘무쟁(無諍)’에이르는다양한길들이

관점에따라지니게되는타당함[是]과그릇됨[非]을

포착하고, 그것을통해서시비논쟁을조화시키는관

점을 획득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때 화쟁의 과정으

로부터얻어지는결과가원효특유의사상성으로귀

착된다. 때문에화쟁그자체는사상이아니라논리

적과정으로읽어야할필요가있다.

원효의사상을화쟁이라고규정하는관점, 곧화쟁

사상이라고하는관점은대체로두가지로맥락적배

경을 추정한다. 당시 동아시아 불교 내부의 사상적

대립과갈등이그하나이며, 삼국통일이라는신라사

회의사회적갈등을또다른배경으로지목하는것이

다. 이경우화쟁은대립과갈등을해소한통합의상

태, 달리말하면‘서로다른의견이동일화’된상태

로받아들여지게된다. 곧 획일화된것으로차이[다

름]가 사라진상태로받아들여지게된다. 이른바다

양성이 부정되어버린 상태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있는것이다. 

이것은불교내적으로도그리고사회적으로도대

단히위험한상태라고할수있다. 전체주의적관점

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효의 화쟁은

단순한 종합주의, 통합주의, 통일주의를 지향하는

통합의논리로는기능하지않는다.

화쟁은 다름과 같음에 대한 수긍에서 시작

그러나원효의경우를보면, 화쟁에의해서그다

름[차이]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효의화쟁은각각의서로다른견해가가

지는 다름[차이]이 각각 그 자체로써 유의미하다는

점이끝내부정되지않기때문이다. 동시에그런견

해의차이속에서, 다시견해사이에존재하는동일

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견지된다. 다름과 같음에

대한수긍이원효가추구하는화쟁의논리적과정에

서제일중요한전제의하나가되는것이다.

화쟁은서로다른견해들사이의다름을삭제하는

과정이 아니다. 곧 동일화의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

다. 곧 갈등과대립을해소하기위해서다름을삭제

하여동일화시키는과정이아니다. 갈등하고대립하

는쌍방이있을때, 쌍방의같고다름을먼저인정하

고 용납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사실은

갈등하고대립한다는것자체가이미상대방의존재

가치를수긍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문제는쌍방이서로간의‘같고다름’을곧장‘옳

고 그르다’라고 하는 가치판단의 상태로 전환시켜

버리는데서발생한다. ‘같고다름’이‘옳고그릇됨’

의상태가되어버리는것이다. ‘옳고그릇됨’이라는

가치판단의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화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않게된다. 제일중요한전제조건을잃어

버리게되기때문이다. 가치판단의상태가되어버리

면, ‘나와다른상대방’은부정되어버리기때문에더

이상 존재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존

재가치가수긍되어야할상대방이없애야만하는적

대감의대상으로전환되기때문이다.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화쟁

소통해야할상대방이없애야만할적이되어버리

면, 이미화쟁을말하는것자체가무의미해진다. 따

라서소통해야하는상대방을적극적으로인정할수

있는가치관의전제가필요해지게된다. 동아시아불

교 더 좁혀서 원효는 이 점을 일체중생실유불성(一

切衆生悉有佛性)에대한적극적긍정에의해서극복

하고자한다. 

중생하나하나, 사람하나하나가그자체로서부처

와같은온전히완성된존재이기때문에, 부처와동

일하게존중되어야할가치를지닌고귀한존재라는

점을받아들이는것이다. 적어도동아시아불교그리

고 원효에게 있어서 하나하나의 생명은, 아무리 하

찮게 여겨지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자체

로서부처님과동등한고귀한생명가치를가지고있

는존재라는점이당연하게받아들여진다. 

상당히형이상학적인관념으로비쳐질수도있지

만, 이것은 반드시 수긍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가치였다. 이것은 화쟁에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

한무한긍정의바탕이필요하다는이야기이기도하

다. 흔히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이야기한다. 하지만그해소를위한초점이되

는것은늘대립과갈등을유발한원인이다. 이때원

인이 먼저 부각되면, 대립과 갈등의 쌍방 당사자는

사라져버리게 된다.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서 쌍방

당사자는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와

갈등과대립의내용이분리되어버리면, 문제의본질

이왜곡되어버리는결과를낳게된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해소에는 늘 다름[차이]에

도 불구하고, 늘 상대방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가필요하다. 그래서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고하는

뭇생명존재에대한머뭇거림없는가치긍정이필요

하다. 생명존재들이생명존재로서의존엄한가치를

인정받아야만, 갈등의해소과정이시작될수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일체중생실유불성의 가치관은

대화의상대방을인정하는출발점이기도하다. 상대

방을부정하면대화는시작되지않는다.

논리적 과정으로서 원효‘화쟁’의 독창성

박태원울산대교수는원효화쟁의논리적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

다. 그는“‘관점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의 연기(緣起)

적인과계열’, 다시말해‘견해/주장의조건적타당

성을 성립시키는 인과계열’내지‘견해 계열[門]의

의미 맥락’을 원효는‘문(門)’이라는 말에 담고 있

다”는점을지적한다. 

이것은화쟁의논리적과정에서원효가주의를기

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드러낸다.

각각의다른주장들이성립되는인과적계기맥락에

대한면밀한고려가선행되었다는이야기이기때문

이다. 원효는 각각의 주장들이 가지는 이러한 견해

계열을면밀하게고찰하는것에의해서조건적타당

성과부분적타당성을말한다. 

이것은본인의관점에의한무조건적판단의잣대

를상대방의주장에적용하지않는다는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원효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자신의

입장에비추어서판단하는방식을배제하는좀더객

관적인 논리방식을 제안하고 적용했다는 이야기이

다. 나와상대방의가치판단을무조건적으로절충하

는 방식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의 논리

와가치판단을잣대로들이대고보는일반적인소통

과정과는사뭇다른방식이라고밖에할수없다. 

화쟁이 이 시대의 대안이려면

앞에서여러가지로원효의화쟁이가지는특징들

에대해서이야기했다. 그렇다면원효의화쟁은이시

대에대안으로적용될수있을것인가? 필자의입장

에서본다면, 그것은충분히이시대의대안일수있

다고생각된다. 다만이시대에적절한대안으로기능

하기위해서는선행되어야조건들이적지않다.

첫째, 원효의 화쟁은 사회갈등을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서로 대립되고 상충하는 다른

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곧 상충되고 대립되는

다른 주장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 다른 주장들은

추구하는바대상에대하여최소한의합의점을가지

고있는상태라는점이다. 따라서화쟁을현대한국

사회에적용하기위해서는, 우리사회의구성원들이

무엇을구축해야하는가에대한최소한의합의가전

제되어야한다. 최소한의인권, 최소한의환경, 최소

한의삶의조건, 최소한의사회적안전망에대한합

의같은것들이여기에해당할것이다.

둘째, 원효의화쟁은각각의주장이성립하는인과

적계기맥락에대한면밀한고려를전제로한다. 이

것을요즘의민주정치체제에비추어본다면, 절차적

민주주의과정이엄격하게지켜져야한다는의미이

다. 절차적민주주의과정을배제한채, 가치판단이

선행된다면, 그것은 이미 소통이나 화쟁이 아니라

폭력에불과할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원효의화쟁에서는뭇생명존재에대하여절

대적고귀함과존엄성이전제된다. 헌법으로말하면

행복추구권이 가까운 말일 것이다. 그러나 원효는

뭇 생명존재가 행복해야 할 당위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현실사회는여전히뭇생명존재들의존엄한

가치를평등하게인정하는것이아니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뭇 생명존재들의존재가치가당위적으로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이미화쟁과소통의가능성

은배제된것이나다름없을것이다.

우리가살아가는현대사회는사회적갈등이상존

하고또쉽사리증폭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 대부

분의경우갈등하고대립하는쌍방은서로상대방이

자신만의 가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비

난한다. 이것은 어느 쪽을 막론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

한적대감에기반하여타협과절충을찾는데서대화

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의 이익이든 이익

의최대확보를선행전제로삼는대화가진행되는것

이다.

화쟁이진정한화쟁으로써대안이되려면, 이같은

사회적가치관의전제조건바꾸기에대한신중하고

면밀한고려와실제적적용을위한절차적구체화과

정이필요하다. 그렇지않다면, 화쟁은허공에그리

는꽃과다르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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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부정, 화쟁 전제 조건 잃는 행위”
[특별기고] 화쟁의가치는무엇인가

구랍5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진행된종교인평화의꽃길행사모습. 노사갈등에서불교의화쟁은정부와기업, 노동계가서로의존재가치를인정하고, 서로의주장이다를수밖에없
음을인식한가운데인과·연기법에따라주장의타당성을살피는데서출발한다. 

상대인정이화쟁출발점

내잣대강요하지않아야

최소한의합의이뤄지면

구성원간소통門열린다

석길암
금강대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교수

※본종단은승려증유효기간이지나면자동으로승려제명및종단에서발행한제반증서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代 대광 민재

社團法人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정통불교 조계종

■ 총무원 : 경남김해시한림면김해대로994  대한불교대원종총무원신풍사 종정 정허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대원종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신규사암등록하실스님항상환영합니다. 행자승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및불교의식교육생모집합니다.

▶지역교구종무원장하실스님초빙환영합니다.
▶역학철학풍수지리속성개인지도.
▶신규사찰등록환영사찰이나포교당하실분연락바랍니다.

원로원장 정봉 부 원 장 법경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 원 장 범수
감찰원장 이현 부 원 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 원 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 원 장 대원
교육원장 원효 부 원 장 연화
불교예술원원장 지현 부 원 장 소현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소원성조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민재 대광

총무부장 경보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경남서부교구부원장 법조
대 원 종 법 사 단 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公益
法人 大韓佛敎 華嚴宗

總務院長 中央宗會議長

華 應 大 烋
宗務處長 梁 威 燦

大 本 山 藥 師 寺
(약사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仁 川 佛 敎 新 聞
發行人 華 應

財團
法人 華 嚴 僧 伽 奬 學 財 團
公益
法人 大 韓 佛 敎 華 嚴 宗 奬 學 會

理事長 韓 相 湖 (華應)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 (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중앙종회의장 법조 부 원 장 지현
중앙종회의원 대광 민재 도하 법조 도이 성화 법경 범수

혜인 혜조 혜성 도각 영암 지현 대언 지연
소원 연화 경보 도언 경덕


